
2024 최종합격 수기  

 

■ 제목: 특별할 거 없는 하루하루가 합격을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. 

#전업 수험생#직장인#독학#인터넷 강의#성실성#단원화#전업 수험생#직장인#독학#인

터넷 강의#성실성#단원화 

 

■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

직장병행(1년3개월) 새벽 4시 기상 후 바로 샤워하고 잠 깬 상태로 07시까지 공부, 

퇴근 후에 19시부터 22시까지 공부한 다음 바로 잠들었습니다. (이 패턴은 평일 기준 

주3회 정도 했고, 주1회는 안 지켜졌고, 주1회는 공부하지 않고 쉬었습니다.) 뭐 합격

수기에서 하루 몇 시간 공부했다~는 평균적인 경향성이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

이지,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하루 10시간 이상 매일 공부하는 건 불가능 하다고 생각

합니다. 슬럼프 왔을 때는 공부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컨디션 좋을 땐 늘기도 하면서 

평균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. 주말에는 6시 기상해서 운동한 다음 바로 스

터디카페가서 10~1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. 전업 수험생일 때는 아침 6시에 기상해

서 운동 1시간하고, 스터디카페에 8시에 도착한 다음 7~8시까지 공부했습니다. 점심

시간은1시간인데, 2~3시에 먹었고,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. 저녁은 먹지 않는 것을 

추천합니다. 밥 먹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는 거 같습니다. 

 

 

■ 과목별 학습법 &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

노동법: 에스더 노무사님 컴팩트하고 체계적인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두문자

를 따주시고, 자주 언급해주시는데 두문자를 듣는 것만으로 암기가 많이 되어서 암기

할 때 편했습니다. 두문자를 따고, 자주 말해주는 강사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주요 

개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반복 학습이 가능했습니다. 인사관리: 최중락 박사님 

인사 점수가 좋지 않아서 수기를 적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겠습니다. 

행정쟁송법: 윤OO 변호사님 사례집이 정말 좋고, 역시 두문자를 잘 따고, 자주 언급

해주셔서 암기가 편했습니다. 사례풀이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

생각합니다. 멍하니 개념만 본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 같아요 민사소송법: 김광수 

변호사님 시험에 안 나온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스킵해주시는 게 좋았습니다. 1타강사 



입장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높아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텐데, 수험생 위해 양 줄여주

신 게 좋았습니다. 역시 사례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고, 논리적으로 사례 문제를 풀 수 

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. 민소는 행쟁보다 1.5배 어렵고 양은 체계화를 못

하면 행쟁의 2.5배, 잘하면 1.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행쟁이 정말 재밌다, 행쟁

하고 잘 맞는다, 행쟁이 쉽다, 경조하기 너무 싫은데 노경은 더 싫다 하는 분들은 선

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

 

■ 면접 준비 과정 

에스더 선생님의 조문특강이 정말 많이 도움 됐습니다. 2차 합격하면 2차 합격자 거의 

대부분이 아~ 공부하기 너무 싫어 이런 상태가 돼서 3차 면접 전에 노동법 1회독 하

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, 조문특강 들어서 많이 극복되었습니다. 에스더 선생님 

조문특강 듣는 것을 강추합니다! 그리고 면접은 항상 300명 중에 어쩌다 1명이 불합

격하는데(올해는 결시인원 1명이 불합격했습니다) 면접관님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거

나, 욕설을 하거나, 면접관님과 싸우지 않는다면 99.9999999% 합격한다고 보면 됩

니다. 2차 시험을 합격하면 3차 면접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2차 합격

자끼리 면접스터디 하는 경우도 있던데 스터디는 잠깐 하고 술만 먹는다고 보면 됩니

다. 

 

 

■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

직장병행 수험생들은 많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. 직장병행을 하면 '인생이 삭제되는 

느낌'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, 일하다가 퇴근하면 또 공부하다가 

일찍 자고 다시 아침 일찍 공부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, 인간관계, 취미생활을 전부 

다 포기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기간만큼 인생이 삭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예를 

들어, 30 살에 직병으로 수험을 시작했는데, 휴직, 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계속 

직병으로 공부를 해서 4 년만에 합격했다고 가정하면, 취업해서 인생 가장 소중한 

젊은 시절 4 년을 전부 다 쓰고 34 살 노무사가 되는 것입니다. 과연 노무사라는 

직업이 자신의 마지막으로 젊은 한 때를 모두 삭제시켜도 좋을 정도로 자신에게 

소중한 것인지 스스로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 그렇지 않다면, 

월요일~일요일 중 주 3~4 회만 공부하고, 나머지는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시면서 

'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스마트폰보면서 허비할 시간'만을 공부에 쏟는다는 느낌으로 

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전 합격은 빨리 하고 싶은데, 인생이 삭제되는 

기분은 너무 싫어서 퇴사하고 수험공부를 했습니다. 저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



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1 차는 직병, 2 차는 때려치고 전업 / 만약에 붙으면 좋고 

떨어지면 다시 1 차는 직병, 2 차는 때려치고 전업 / 만약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...을 

반복하려고 했습니다. 

 

■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

단권화에 인생을 걸었습니다. 단권화가 정말 중요하고, 시험 전날 1회독 하는 것이 정

말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밑줄 하나, 형광펜, 동그라미or네모 친 것들이 인지과

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밑줄 하나 표시 하나 생각없이 하지 않았습니다. 

책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고, 책에 표시를 해야하는 그 

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시험장에 발생할 

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2차 시험장에서 노동법1 시

험지를 받으면 지문이 매우 길 가능성이 높고, 거기서 문제해결을 위해 단서를 모으는 

실전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. 모의고사에 무조건 응시하시고,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

해도, 모의고사는 무조건 응시하셔서 목차,키워드 기억나는 것들, 사안의 적용까지라도 

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점은 노동법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

습니다. 

 


